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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미래전략원

 조하람 전화: 880-2894, 이메일: cpfl393@snu.ac.kr

                                                                              배포일: 2023.9.4.(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민주주의를 위한 대화’(The SNU Dialogue for Democracy) 개최

‘정치적 양극화’, 보다 엄밀한 개념 정의와 추적 연구 필요,

한국에서 정치성향‘분포’가 더 양극화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

한국에서 유튜브가 정치 성향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불확실,  

진영간 적대적 경쟁의 악성화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책임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부 임경훈 교수)가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지난 8월 30일(수)부

터 9월 1일(금)까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세 세

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치적 양극화 ▲공천과 정당개혁 ▲미디어와 양극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강명훈 교수, 고려대 정치

외교학과 김남규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가, 제2세션은 서울대 한

국정치연구소 윤왕희 박사가, 제3세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송현진 교수, 중

앙대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 제1세션은 정치적 양극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강명훈 교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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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규범 위반 사이의 관계를 실험 설문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추상적 규범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정파 내 엘리트들의 규범 위반에 노출될 경우 때때로 당파적 유권자

들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 유권자가 정치 지도자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남규 교수는 선거를 통한 처벌 의사의 전반적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으나 정책, 당파성, 정서적 양극화 정도에 따라 처벌 의사가 다르게 나타남

을 지적했다. 

  한정훈 교수는 유튜브 데이터와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 유튜브가 정치적 

양극화를 발생시키는지 설명했다. 이념 성향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일정 정도의 

우경화되는 경향은 지속해서 발견되지만, 이에 대해 유튜브가 끼치는 영향력은 

확정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2세션은 공천과 정당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윤왕희 박사의 발표로 시작

되었다. 윤 박사는 한국 정당의 방향성에 대해 공천제도와 의사 결정구조를 중

심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였다. 윤 박사는 정당은 경선 투표 이외에 

더 폭넓은 정당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지역 정당(local party)을 통해 

‘참여의 중심으로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 세션은 미디어와 양극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세대 송현진 교수는 한

국에서의 정치적 양극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살펴보고 특히 언론 미디어의 측면

에서 그 효과와 함의를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여론 양극화에 있어서 이념이나 

정책 선호가 양극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도 소

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실제 의견을 양극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제

시했다. 따라서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양극화되었다기보다는 미디어를 매개로 

의견 표출이 양극화되거나, 그렇게 표출된 의견을 지각하는 방식이 양극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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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보다 정확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를 제목으로 발표한 손병권 

교수는 트럼프의 등장 전후 전개된 미국의 제2차 문화전쟁이 미국적 정체성 문

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향후 대선에서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낙태, 차별적 보상정책, 트랜스젠더, PC주의 등 각각의 이슈별로 상이함을 분석

하였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매년 여름‘민주주

의를 위한 대화’를 열어, 학자들뿐 아니라 정치사회,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